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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광통신, 2분기 매출액 360억 원, 영업이익 71억 원 

▶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3.4% 감소, 영업이익 35.0% 증가 

▶ 2018년 가이던스, 매출액 1,640억 원, 영업이익 344억 원으로 조정 

 

<2018-08-09> 국내 유일 광섬유 일관 제조회사 대한광통신㈜(010170)은 2분기 경영실적이 별도 재

무제표 기준 매출액 360억 원, 영업이익 71억 원, 당기순이익 13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공

시를 통해 밝혔다. 

 

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.4% 감소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5.0%, 198.8% 증가했다. 연초 

발표한 분기 가이던스 매출액 401억 원, 영업이익 76억 원에 다소 못 미치는 기록이다. 

 

회사 관계자는 “지난해 수주한 콩고 광백본망 프로젝트가 세계은행의 자금 승인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

지연돼, 2분기 매출액 43억 원 및 영업이익 14억 원 반영이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다”며 “콩고 프로젝

트를 제외한 광섬유 및 광케이블 매출과 영업이익은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했다”고 밝혔다. 

 

한편 “콩고 광백본망 프로젝트는 8월 중 세계은행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개시되면 하반기 실적에 반영

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설명했다. 

 

당기순이익 증가는 법인세비용 변동 효과에 기인한다. 대한광통신은 과거 누적된 결손으로 발생한 이

월결손금 등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법인세 7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상

반기 회계감사 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고 법인세비용 △77억 원을 반영했다. 

 

하반기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250억 원 규모의 광섬유 설비 투자도 완료돼 성장 기반이 더욱 공고화

될 전망이다. 현재 안산 광섬유 제조 라인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돼, 당초 발표한 것처럼 9월부터 양산

이 시작될 예정이다. 

 

오치환 대한광통신 대표이사는 “기존 사업인 광섬유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, 신사업인 특수 광

섬유 개발 가속화를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”이라며 “특히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와 고출력 레이저용 

광섬유 제작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, 의료용 광섬유를 활용한 치료제 임상 2상 결과가 해외 유명 학회

지에 투고되는 등 특수광섬유 사업이 빛을 보고 있어 안정적 성장이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 

 

한편 대한광통신은 2분기 실적을 반영해 2018년 연간 가이던스를 조정했다. 예상 실적은 매출액 1,640

억 원, 영업이익 344억 원이다. 

 

☎ 자료문의: 대한광통신㈜ 윤권중 팀장 (031-489-5110), 김동훈 과장 (031-489-5113) 

㈜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(010-8909-4042), 김물결 선임 (010-5104-3756) 


